
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, 2019, 7(3), 41~50
https://doi.org/10.15268/ksim.2019.7.3.041

ISSN  2288-1174(Print)
ISSN  2383-9651(Online)

대학생의 SNS 과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1

대학생의 SNS 과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차 혜 경ǂ
ǂ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

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’ Show-off Behavior on SNSs

Cha Hyegyeong⧧ 
⧧Dept. of Nursing, Namseoul University, Professor

Abstract

Purpose : The goal of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 relative deprivation, absolute 

deprivation, self-esteem, self-efficacy, and social support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show-off behavior on social network 

services (SNSs), as well a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. 

Methods : The research tools consisted of 8 items for general characteristics, a measure of deprivation (9 items for relative 

deprivation and 8 items for absolute deprivation), 15 items for show-off behavior on SNSs, 10 items for self-esteem, 25 items for 

social support, and 20 items for self-efficacy.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22.0 program for the descriptive 

statistics, t-test, ANOVA, Pearson’s correlation,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.

Results : The results showed relative deprivation (B=.102, t=4.060, p<.001)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show-off behavior 

on SNSs for university students. Furthermore, social support (B=-.178, t=-3.099, p=.002), absolute deprivation (B=-.175, t=-4.284, 

p<.001), and self-esteem (B=-.212, t=-2.490, p=.014) accounted for 21.5% of the explanatory power (F=14.215, p<.001).

Conclusion : The study findings revealed that relative depriva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show-off behavior of 

university students on SNSs. Social support, absolute deprivation, and self-esteem were also identified as factors that affect their 

show-off behavior on such services.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effective program progress by providing basic data for 

the development of the show-off behavior on SNSs intervention and prevention programs to reduce the side effects of various the 

show-off behaviors on SNSs of university students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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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 론

1. 연구의 필요성

SNS(Social Network Service)는 특정 시스템 내에서 자

신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온라인에서 인간관계

를 강화하거나, 그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타인과 연결망 

리스트를 통해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여 폭 넓은 인적 네

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웹-기반 서비스이다

(Boyd & Ellison, 2007;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

Agency, 2018).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9년 5월에 발

간한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(Ministry of 

Science and ICT, KISA, 2019),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

자의 최근 1년 이내 SNS 이용률은 65.2 % 로 성별에 관

계없이 남자 64.8 %, 여자 65.5 %로 비슷한 이용률을 보

였으며, 연령대별로는 20대 91.9 %, 30대 84.9 %, 40대 

74.5 %, 6∼19세 59.4 %의 순으로 20대가 가장 높게 나

타났다. 20대의 SNS의 이용과 관련해서, 영국 경제주간

지 이코노미스트는 스마트 폰을 쥐고 자란 세대로 디지

털 문화에 익숙하다는 의미에서 1995∼2004년생을 ‘Z세

대’, ‘포노 사피엔스(Phono Sapines)’라고 지칭하고 있고

(The Econmist, 2015), 최근 매일경제 주간지에서 시행한 

세대 간 인식 차이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들 Z세대는, 

유튜브,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트위터 등을 기성세대보

다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SNS 세대로 나타났으며, 20대

는 ‘디지털 네이티브‘ 세대라는 별칭에 걸맞게 미디어기

기 이용시간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전 세대와 비교시 가

장 많은 시간을 모바일로 소비를 하는 세대로써 다른 기

성세대보다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, 그 순위는 유튜

브 79 %, 인스타그램 60 %, 페이스북 57 %, 트위터 20 

% 순으로 보고하였다(Maeil Business News Korea, 2019).

SNS는 ‘친구 맺기’나 ‘팔로잉(following)’과 같은 기능

이 있어 상대방뿐 아니라 그 상대가 맺고 있는 사회적 

관계망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는 데 사용될 뿐 아

니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. 자기표현, 

자아관리, 인상관리는 동의어로 사용되며, 이 개념은 

1959년 Goffman의 ‘인상관리 이론(Theory of impression 

management)’에 처음 등장하였다(Goffman, 2002). 그는 

개인 행위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 스스로 

평가된 유익한 정보 제공에 의해 개인, 그룹, 조직에 대

한 다른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표지

향적인 시도로써 자신의 인상관리를 한다고 보았고, 그 

시도의 목적은 첫 인상의 우월성을 얻는 것이며, 그 인

상은 상대방에게는 사실이 된다는 가정에 기반 한다고 

하였다. SNS에서의 자기표현 또한 자신에 대한 좋은 인

상을 심어주기 위한 인상 관리(impression management)나 

자신의 현실 속 긍정적인 부분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

는 과시행동(show-off behavior)과도 관련이 깊다고 볼 수 

있다(Woo 등, 2017). 대학생들은 그들이 맺고 있는 사회

적 관계망 속에서 급변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적

응하면서도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고자 하는 욕구

를 갖고 있는 세대이므로, 이들의 SNS 활동은 사회적 관

계망 형성과 정보획득의 목적 외에 자기표현(Zhao 등, 

2008), 자기 과시활동(Yang 등, 2012)에 대한 동기도 갖

고 있다. 그러나 대학생들의 이러한 SNS의 활동은 긍정

적인 측면도 있지만, 위선적 자기제시(Jackson과 

Lunchner, 2018), 우울감(Frison과 Egermont, 2017), 타인

과의 관계갈등(Ridway와 Clayton, 2016; Woo 등, 2017), 

심리적 안녕감 저해(Lee와 Park, 2018), 그리고 SNS 중독

(Son, 2017)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 영향도 많이 보고되고 

있다.

특히 상대적 박탈감은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비교를 

통해 가지게 되는 감정이므로(Chae와 Kim, 2004), 이 상

대적 박탈감은 대학생들의 SNS 과시행동에 영향을 미치

는 요인으로 보이며, Chae와 Kim(2004)은 보통 상대적 

박탈감과 절대적 박탈감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

적 박탈감 또한 상대적 박탈감과 구분하여 연구에 포함

되어야 한다고 하였다. 대학생들의 SNS 과시행동에는 

자아존중감, 자아효능감, 사회적지지 또한 영향을 주는 

요인으로 생각된다. Mehdizadeh(2010)은 자기애 성향이 

높으면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SNS에서 자기 표

현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고, Ellison 등(2007)도 자아존

중감이 낮을수록 오프라인에서의 부족한 사회적 관계를 

보완하기 위해 SNS에서 자기표현활동을 활발히 하는 경

향을 보인다고 하였다. 그러나 Kim(2015)과 Barry 등

(2017)은 SNS활동과 자아존중감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

상반된 결과를 내었다. 또한, Ha(2016)는 대학생의 자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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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능감이 낮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

를 발표하였으며 Oh(2001)는 자아효능감이 낮은 집단이 

경제적 과시성향이 높았다고 하였다. SNS의 이용 동기 

중 하나인 자기과시는 현실의 자아보다 더 나은 자신을 

모습을 보이기 위한 욕구의 발현일 수 있으므로, 자아효

능감이 SNS 과시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. 사

회적지지와 SNS 과시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해 보고한 연

구결과는 거의 없었으나, 사회적지지는 SNS와 부적 상

관관계를 보이며(Lee, 2016), 부족한 인간관계를 보상하

기 위한 활동으로 SNS 표현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선행

연구결과(Ellison 등, 2007)를 보았을 때, 사회적지지 또

한 대학생의 SNS 과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

있을 것이라 생각된다. 

그 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특성들과 

SNS 활동과의 개별적 관련성과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나 

본 연구에서는 SNS 과시행동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

예상되는 상대적박탈감, 절대적박탈감, 자아존중감, 자

아효능감 및 사회적지지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종

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들 중 어떤 요인이 SNS 과시

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를 규명하고자 하

였다.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SNS 과시행동에 영향

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위선적/부정적 자기정

체성, 타인과의 관계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고립

과 같은 여러 가지 SNS 과시행동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

한 SNS 과시행동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

료로 제공하고자 하며, 더 나아가 대학생들의 건전한 

SNS 활용으로 SNS의 순기능적 사용을 늘리기 위한 교

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.

Ⅱ. 연구방법

1. 연구설계

본 연구는 대학생의 상대적박탈감, 절대적 박탈감, 자

아존중감, 자아효능감, 사회적지지 및 SNS 과시행동의 관

련성을 파악하고, 대학생의 SNS 과시행동에 영향을 미치

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.

2.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

G*Power 3.1.9.2 program을 통해 산출한 표본 수는 회

귀분석을 위한 유의수준 .05, 검정력 .95, 중간효과크기 

.15 및 예측변수의 수 1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172

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다.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

려하여 C 시에 재학 중인 대상자 중 200명을 편의 표출

하였으며,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훈련된 연

구보조원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및 설문을 

원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

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, 설문을 하는 경우 익

명성 보장,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, 연구 종료후 개인

정보보호를 위해 3년 이내 폐기하는 것 등에 대한 윤리

적 고려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서면동의서를 받고 진행하

였다. 설문 작성 후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. 회

수된 20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5

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9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.

3. 측정도구

1) 박탈감

박탈감 척도는 Chae와 Kim(2004)이 개인적 측면의 박

탈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. Chae

와 Kim(2004)은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과 대조적으로 

개인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9문항의 개인적인 상대적 박

탈감 척도를 개발하였으며, 상대적 박탈감과 절대적 박

탈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8문항의 절대적 박탈감 척

도도 함께 개발하였다. 각 문항은 7점 Likert척도(1점=전

혀 그렇지 않다, 7점=매우 그렇다)로 평정하였으며, 점수

가 높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, 절대적 박탈

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. 개발당시 상대적 박탈감의 신

뢰도 Cronbach's α 값은 .90, 절대적 박탈감의 신뢰도 

Cronbach's α 값은 .91이었고, 본 연구에서 상대적 박탈

감의 신뢰도 Cronbach's α 값은 .96, 절대적 박탈감의 신

뢰도 Cronbach's α 값은 .84 로 나타났다.

2) 자아존중감

자아존중감 척도는 1965년 Rosenberg가 개발한 자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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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uestions Cronbach’s α if Item Deleted

There are times when I upload false postings to show off to others. .887

My personality on SNS is different from what it really is. .882

On SNS, I have exaggerated my ability and economic power more than the facts. .872

Unlike offline, I tend to be aggressive or slanderous on SNS. .872

There are times when you dress up as happy on SNS, even if I have difficulties or difficult things. .880

I have two or more accounts on one social media. .888

My appearance in each social media is different. .872

There are times when I change or hide my appearance or personality in accordance with the 
tendency of the community.

.882

There are times when another figure of myself that I formed on SNS affects real life. .872

The realiablity of the scale .891

Table 1. The realiability of the scale of the show-off behavior in SNS

존중감 척도를 Jeon(1974)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

용하였다. 이 도구는 총 10문항이며, 4점 Likert척도(1점=

전혀 그렇지 않다, 4점=매우 그렇다)로 긍정적 문항인 5

문항과 부정적 문항인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부

정적 문항은 역산하여 계산하였다. 점수가 높을수록 자

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. Jeon(1974)의 연구에서 자

아존중감의 신뢰도 Cronbach's α 값은 .81이었고, 본 연

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Cronbach's α 값은 .85로 

나타났다.

3) 자아효능감

자아효능감 척도는 Sherer와 Maddux 등(1982)이 개발

하여 Hong(1995)이 번안한 설문지를 본 연구목적에 맞도

록 수정·보완하여 사용하였다.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

구성되어 있으며, 사회적 기술 또는 직업적 능력과 같은 

분야에서 자아효능감 기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, 각 문

항은 5점 Likert척도(1점=전혀 아니다, 5점=매우 그렇다)

로 구성되어 있다.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여 채점하였고, 

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. 

Hong(1995)의 연구에서 자아효능감의 신뢰도 Cronbach's 

α 값은 .86이었고, 본 연구에서 자아효능감의 신뢰도 

Cronbach's α 값은 .89로 나타났다.

4) 사회적지지

사회적 지지 척도는 Park(1985)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

척도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, 보완해서 사용하였다. 

원척도는 상황중심의 사회적지지,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

회적지지, 직접적으로 지지한 사회적 지지로 구성되어 

있으나, 본 연구에서는 문항전체를 대상자의 사회적지지

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. 총 25문항이며, 5점 

Likert척도(1점=모두 그렇지 않다, 5점=모두 그렇다)로 

구성되어 있으며,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

것을 의미한다. Park(1985)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의 문

항 전체 신뢰도 Cronbach's α 값은 .93이었으며, 본 연구

에서 신뢰도 Cronbach's α 값은 .98로 나타났다.

5) SNS 과시행동

대학생들이 주로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

SNS 에서의 과시행동은 현실에서의 과시행동과 다르게 

나타날 것이라 추정된다. 그러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

도구는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새롭

게 개발하여 사용하였다. 문헌고찰 및 대학생에게 SNS 

과시활동 및 태도와 관련된 질문을 자유기술식으로 응

답하게 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항을 바탕으로 

대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하여 문구를 수정·보

완하였고, 간호학 교수 3인의 자문을 거쳐 내용타당도를 

검증하였다.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산출한 신뢰

도 Cronbach's α값은 .891로 측정되었으며(Table 1), 점수

가 높을수록 SNS 과시행동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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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racteristics Categories n(%), M±SD

Gender
Male 37(18.9)

Female 158(81.0)
Age(years) 18~25 20.95±1.58

An affiliated study
The affiliation of  humanities and society 8(4.1)

The affiliation of health 178(91.3)
Other 9(4.6)

Grade

1st 52(27.0)
2nd 38(19.4)
3rd 45(23.0)
4th 60(30.6)

Religious affiliation status`1
No 100(51.0)

Yes 95(48.7)

Allowance
(won/month)

0~Less than 100,000 28(14.3)
 100,000~less than 200,000 15(7.7)
 200,000~less than 300,000 41(20.9)
 300,000~less than 400,000 53(27.6)
 400,000~less than 500,000 24(12.2)

Over 500,000 34(17.3)

Credit
(Full scale : 4.5)

4.0~4.5 point 22(11.2)
3.5~4.0 point 72(36.7)
3.0~3.5 point 79(40.8)

Less than 3.0 point 22(11.2)

Table 2.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(n=195)

4. 자료분석

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총 200부의 설문지 중에서 결

측치로 인해 통계처리가 어려운 5명을 제외한 195부를 

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,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

같다.

1)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's α 

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.

2)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상대적 박탈

감, 절대적 박탈감, 자아존중감, 자아효능감, 사회

적지지 및 SNS 과시행동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

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.

3) 연구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, 절대적 박탈감, 자

아존중감, 자아효능감, 사회적지지 및 SNS 과시행

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's correlation 

분석을 실시하였다.

4) 연구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, 절대적 박탈감, 자

아존중감, 자아효능감, 사회적지지가 대학생들의 

SNS 과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알아보

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실시

하였다.

Ⅲ. 결 과 

1.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

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. 성별은 

여성 158명(81.0 %), 남성 37명(18.9 %)로 여성이 남성보

다 4배가량 많았고, 대상자의 평균나이는 20.95세였다. 

학과계열은 보건계열이 178명(91.3 %)으로 가장 많았으

며, 학년은 4학년이 60명(30.6 %)으로 비율상으로는 가

장 높기는 했으나, 1, 2, 3학년도 각각 20% 내외를 차지

했다. 종교유무는 없음이 100명(51.0 %), 있음이 95명

(48.7 %)으로 반반 정도의 비율로 나타났다. 한 달 용돈

은 30-40만원이 53명(27.6 %)으로 가장 많았고, 40-50만

원 24명(12.2 %), 50만원 이상은 34명(17.3 %)으로, 30만

원 이상이 57.1% 였으며, 30만원 미만으로는, 20-30만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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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ariable Range Mean SD Min Max Skewness Kurtosis

Relative deprivation 1-7 2.74 1.30 1.00 6.78   0.445 -0.494

Absolute deprivation 1-7 4.24 0.90 1.00 7.00 -0.038   1.770

Self-esteem 1-4 3.01 0.45 1.70 3.90 -0.046 -0.400

Self-efficacy 1-5 2.83 0.41 1.90 3.95   0.377   0.000

Social support 1-5 3.88 0.60 1.52 5.00 -0.306   0.698

Show-off behavior 
in SNS

1-4 1.30 0.48 1.00 3.22   1.321   1.137

Table 3. Descriptive statistics of relative and absolute deprivation, self-esteem, self-efficacy, social 
support and show-off behavior in SNS  (n=195)

Relative 
deprivation

Absolute 
deprivation

Self-
esteem

Self-
efficacy

Social 
support

Show-off 
behavior 
in SNS

r(p) r(p) r(p) r(p) r(p) r(p)

Relative deprivation 1

Absolute deprivation .067 1

Self-esteem
-.284***

(<.001)
-.501***

(<.001)
1

Self-efficacy
-.357***

(<.001)
-.362***

(<.001)
.556***

(<.001)
1

Social support
-.198**

(.005)
-.360***

(<.001)
.412***

(<.001)
.355***

(<.001)
1

Show-off behavior in 
SNS

.351***

(<.001)
-.127
(.079)

-.206**

(.004)
-.177*

(.013)
-.242**

(.001)
1

Table 4.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  (n=195)

41명(20.9 %), 0-10만원 28명(14.3 %), 10-20만원 15명(7.7 

%) 순으로 한달 용돈의 범위도 0~10만원부터 50만원 이

상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. 학점은 3.0-3.5가 79명

(40.8 %)로 가장 많았고, 3.5-4.0이 72명(36.7 %), 4.0-4.5

와 3.0 미만이 각각 22명(11.2 %) 이었다.

2. 연구대상자의 상대적 박탈감, 절대적 박탈감, 자아존중감, 

자아효능감, 사회적지지 및 SNS 과시행동 정도

연구대상자의 상대적 박탈감, 절대적 박탈감 정도는 

1-7점 범위에서 각각 2.74±1.30점, 4.24±0.90점, 자아존중

감은 1-4점 범위에서 3.01±0.45점, 자아효능감은 1-5점 

범위에서 2.83±0.41점, 사회적 지지는 1-5점 범위에서 

3.88±0.60점, SNS 과시행동은 1-4점 범위에서 1.30±0.48

점 이었다(Table 3). 왜도(Skewness)의 절대값은 3, 첨도

(Kurtosis)는 8-10을 초과하지 않았고, 왜도는 0, 첨도는 1

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이들 변수들은 모두 정규분포를 

한다고 볼 수 있었다.

3. 상대적 박탈감, 절대적 박탈감, 자아존중감, 자아효능감, 

사회적지지 및 SNS 과시행동 간의 상관관계

연구대상자의 주요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

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. 연구대상자의 SNS 과시행동

은 상대적 박탈감 (r=.351, p<.001)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

었고, 자아존중감 (r=-.206, p<.01), 자아효능감 (r=-.177, 

p<.05), 사회적지지 (r=-.242, p<.01)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

보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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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상대적 박탈감, 절대적 박탈감, 자아존중감, 자아효능

감 및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의 SNS 과시행동에 미치는 

영향

본 연구대상자의 종속변수인 SNS 과시행동에 영향을 

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적 박

탈감, 절대적 박탈감, 자아존중감, 자아효능감 및 사회적

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

였다.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분석 가정의 만족여부를 확

인하기 위하여 행렬산점도 그래프를 통해 변수들 간의 

선형성을 확인하였고, 종속변수의 자기상관(Auto-correlation)

과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. 그 결과 

Durbin-Watson 값은 1.860으로, 2에 가까우므로 종속변수

의 자기상관이 없고 독립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, 

각 변수들의 공차한계(tolerance)가 .644~.961로 0.1이상이

었고, 분산팽창인자(variance inflation factor)가 1.045~1.552

로 모두 10보다 낮았으므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

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잔차의 정규성과 등

분산성을 검정한 결과 모두 만족한 것을 확인한 후, 단

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 

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

연구대상자의 SNS 과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

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

(F=14.215, p<.001), 모형의 설명력(Adj.R2)은 21.5 %로 나

타났다. 대학생의 SNS 과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

는 요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 (B=.102, SE=.025, p<.001)

으로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지지 (B=-.178, 

SE=.057, p=.002), 절대적 박탈감 (B=-.175, SE=.041, 

p<.001), 자아존중감 (B=-.212, SE=.085, p=.014) 순으로 

나타났다(Table 5).

Classification
Dependent variable : Show-off behavior in SNS

B SE β t p Adj.R2

(Constant value)  3.013 .423  7.126 <.001

Relative deprivation   .102 .025   .273  4.060 <.001 .119

Social support -.178 .057 -.223 -3.099  .002 .146

Absolute deprivation -.175 .041 -.324 -4.284 <.001 .194

self-esteem -.212 .085 -.198 -2.490  .014 .215

F=14.215, p<.001

Table 5. The effect of relative and absolute deprivation, self-esteem, and social support on the show-off 

behavior in SNS  (n=195)

Ⅳ. 고 찰

자기과시는 자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행동 혹은 속성

을 타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자기제시 전략 중 하나로 정

의내릴 수 있다(Berman 등, 2015). 자기과시는 종종 자신

의 우수함과 성취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나, 과시를 접

한 사람들에게 부정적 인지과정과 반응 등을 유발 할 수 

있다(Berman 등, 2015; Lee, 2017; Ruvio & Shoham, 

2016). SNS에서의 자기과시는 자신에 대한 가치를 평가

하여, 자신의 우월한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소개함

으로써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자신

의 긍정적 이미지를 보일 수 있다는 긍정적 영향도 있겠

지만, 우울감(Frison과 Egermont, 2017), 심리적 안녕감 

저해(Lee와 Park, 2018), 위선적 자기 제시(Jackson과 

Lunchner, 2018), 타인과의 관계 갈등(Ridway와 Clayton, 

2016)과 같은 부정적 영향도 보고되고 있다. 2016년 중

앙일보의 한 기사에서는 “SNS 허언증”으로 인한 자책감

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보도도 있

었다(Korea JoongAng Daily, 2016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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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연구 결과, 대학생들의 SNS 과시행동은 상대적 박

탈감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고, 자아존중감, 자아효능

감, 사회적지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. 또한 대학생

의 SNS 과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

상대적 박탈감으로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지

지, 절대적 박탈감,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다. 그 결

과는 상대적 박탈감이 높을수록 SNS 과시행동을 많이 

하고, SNS 과시행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대적 

박탈감이라는 의미로 해석 될 수도 있지만, 이는 SNS 이

용이 활발해 짐에 따라 SNS 이용자는 자신과 타인의 상

황에 대해 사회적 비교를 하여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으

므로, 반대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해석해 볼 수도 있

다. Lee와 Park(2018)이 총 21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

한 연구에서, 대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수록 개인

의 안녕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고, 자기 과시적 표현

이 많을 때 ‘원하지 않는 교류감’, ‘가식적 표현충동’, 그

리고 ‘오프라인 사회성 결여’가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한

다고 하였다. 또한 Seo(2017)도 SNS에서 연결된 상대방

의 정보를 통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상대적으로 평가

하여 그로 인한 감정을 경험한다고 하였다. 즉, 대학생의 

SNS에서의 자기과시 행동은 타인의 과시행동으로 인한 

상대적 박탈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며, 

이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등의 부정

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
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도 대학생의 SNS 과시행동에 

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자기애성향이 높으

면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SNS의 자기표현행동을 더 

많이 한다고 보고한 Mehdizadeh(2010)의 연구와 자아존

중감이 낮은 사람은 SNS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오프

라인에서의 부족한 사회적 관계를 보상하려는 경향이 

있다고 보고한 Ellison 등(2007)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

라고 볼 수 있다. 또한 Woo 등(2017)은 자아존중감을 명

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 두 차원으로 분리하여 자

아존중감의 불일치와 SNS에서의 과시적 표현간의 관계

를 분석하였고, 그 결과 명시적 자아존중감과 암묵적 자

아존중감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 SNS의 과시행동이 

높아진다고 보고하여,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의 SNS 과시

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

지하는 결과를 보였다.

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SNS 과시행동과 음

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학생의 SNS 과시행동에 두 

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. 이는 사회

적 지지가 높은 사람은 SNS 과시행동이 적다는 의미로 

해석할 수 있지만, 반대로 SNS 과시경향이 많은 사람은 

사회적 지지가 낮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. 

Yang 등(2012)은 페이스북 사용 행동과 지각된 사회적 

지지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페이스북에서 활발

하게 쓰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지 관리에 대한 강

한 욕구와 기대로 인해 실제 자신이 받고 있는 사회적 

지지와 상관없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저

하될 수 있거나,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

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페

이스북 등을 통해 활발하게 표출함으로써 사회적 지지

를 갈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. 본 연구에서도 사회

적 지지는 대학생들의 SNS에서의 자기과시행동에 영향

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, 이는 SNS 과시행동을 

많이 하는 대학생들은 실제로 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와 

상관없이,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다고 판단해 볼 수 

있다. 이는 향후 대학생들의 SNS 과시행동의 중재프로

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되며, 이에 

더해 Mehdizadeh(2010)는 외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

이 SNS의 자기 과시적인 내용을 좀 더 많이 포스팅하는 

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,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성격

이나 성향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았으므로, 향후 연구

에서는 개인적인 성격 특성도 SNS 과시행동에 영향을 

주는 요인으로 고려하여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

사료된다. 

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SNS 과시행동에 상대적 박탈

감, 사회적 지지, 절대적 박탈감 및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

주는 요인임을 밝혔으나, 대상자를 편의표집을 하였으므

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. 따라

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자

를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통해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

필요하며, 또한 대학생들의 SNS 과시 행동에 대한 보다 

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개인의 특정 성격이나 성향과 

같은 관련 변수를 추가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

을 제언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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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. 결 론

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, 절대적 박탈감, 

자아존중감, 자아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들의 

SNS 과시행동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을 

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. 본 연구결과를 통

해 대학생들의 SNS 과시행동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

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, 사회적 지지, 절

대적 박탈감,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의 SNS 과시 행동에 

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규명되었다. 본 연구는 대학생들

의 SNS 과시 행동 및 영향요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

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, 일부 대학생

들을 편의표집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 데는 제

한이 있다. 따라서 대학생들의 SNS 과시 행동에 대해 보

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향후 관련 변수를 추가하여 

반복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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